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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도네시아

6-1 인도네시아 반둥시, 모든 음식점 내년 말까지‘할랄인증 의무화’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 반둥 지방 정부는 내년 말까지 반둥시 모든 음식점이 할랄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음

   또한 “2017년부터 반둥 내 모든 음식점이 할랄 인증을 받아, 할랄 라벨을 점포에 부착하고 반둥을 내년까지 

할랄 도시로 만들기 위해 MUI가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제 식당들만 협조하면 된다”고 설명함

   상기 규정은 반둥시 지방정부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반둥시에서만 효력을 발휘함

   한편 단일 국가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음식점이나 마켓에서는 

아직까지 할랄로고 부착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으나, 최근 할랄인증이 강화되며 식품 중심에서 

의약품, 화장품, 유통 등으로 할랄인증을 확대, 적용하려는 추세임.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부터는 모든 수입식품 등에 대해 할랄 인증을 의무화 하는 정책을 추진 중임

   할랄은 이슬람법에 의해 허가된 것을 뜻하며, 음식과 연관하면 이는 이슬람법에 의거하여 소비가 허용된 

음식을 말함

MUI 할랄 로고 MUI 할랄로고 부착한 현지식당

* 출처 : 자카르타경제일보(2016.11.02) 2015 인도네시아 할랄식품시장 진출가이드   

 시사점

   할랄인증법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당초 권고에서 의무로 점차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무슬림 소비자, 

관광객들의 경우 할랄인증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매출에서도 차이를 보이면서 할랄인증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MUI 할랄 취득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수출업체 등 관련업체들은 향후 할랄 규정 개정안 및 취득

절차에 대해 인지하고 대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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